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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창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실패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부담감은 대학생을 비롯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도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특히 예

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 전공 특성상 순수

창작 활동에 관심이 많지만 기업가 정신, 기술 사업화,

네트워킹 등 창업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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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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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업의 불확실성과 실패부담감은 대학생과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약화하는 요인이며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비율이 저조한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과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하였다. 연구결과 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 또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창업 지도를 위해 창업

에 대해 주변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과 시제품제작 활동 지원으로 창업 효능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창업 효능감, 주관적 규범, 창업 의도, 창업 지원

Abstract The uncertainty of start-ups are factors that weake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and prospective founders, and are also the cause of the low rate of entrepreneurship among art college students.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ubjective norms entrepreneurial efficacy on start-up intentions. Studies 
have shown that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subjective norm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tart-up intentions. 
In addition, start-up education support has been shown to control the impact of subjective norms on start-up 
intentions, and start-up activity support has been shown to control the impact of subjective norms on start-up 
intentions, while start-up commercialization support does not control the impact of start-up efficacy or subjective 
norms on start-up inten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tart-up and effectively guide the start-up of art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show the social support of the people around them for the start-up and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start-up by supporting the prototyping activities.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fficacy, Subjective Norms,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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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대학생에 비하여 대학생 창업률이 높지 못한 현실

이다 [2]. 또한, 공연예술 전공자는 타 전공에 비해 독

립성이 높지만 사회활동 조직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

고 공예 활동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기

도 한다 [3, 4]. 본 연구에서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개인

적 특성인 주관적 규범과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창업지원제도의 인지

및 기대수준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2장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업 의도에 관

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3장

은 연구모형 설계와 설정된 가설을 설명한다. 4장은 설

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연

구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창업 효능감(Entrepreneurship Efficacy)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

념을 의미한다 [5].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노력을 기울

이며 실패의 원인을 노력이나 능력 부족보다는 외부 상

황으로 귀속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6]. 창업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창업연구에 적용한 용

어로 창업 효능감은 창업 의도의 강력한 선행변수로 알

려져 있으며 창업 효능감은 창업자로서 목표 달성을 위

해 요구되는 역할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라고 정의

하고 있다 [7, 8].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 효능감이 높을

수록 창업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나 창업 의도가 높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의

설문문항을 선택한 후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1].

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의 행동에 대해 개인의 주변

인물들의 견해 및 생각, 행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과 강한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가

진사람들의의견에대해행동하려는 자가 받아들여 지각

하는 정도를 말한다 [12]. 대학생의 개인 특성 및 주관

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5]. 또한, 주관적 규범은 경력단절 여성

의 인적 네트워크와 창업 의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한편, 한국 대학생들의 주관

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직접적 정(+)의 영향을 미치지

만, 중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예

술전공 대학생의 경우 타계열 전공에 비하여 초등 또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전공과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

으며 부모 및 주변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창업 의도에 주관적 규범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의 연구를 참

조하여 5개의 설문문항을 선택한 후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1].

3. 창업 지원(Entrepreneurship Support) 인식

창업지원 인식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거

나 창업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예비)창업자들의 인식수준을

의미한다 [18].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지원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컨설팅, 자금지원으로 구분하거나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구분하여 연

구를 수행바 있다 [19, 20].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

업지원 인식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1, 18, 19]. 또한,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지원, 창업활동지원, 창업사

업화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제도의 인지와 기대수준에

대해 9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창업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s)

창업 의도는 창업의 모든 과정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이며 출발 단계를 의미한다 [21]. 국내

에서도 창업 의도의 선행변수를 찾기 위한 많은 선행연

구가 진행되었는데 우선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15]. 창업

효능감 또한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22, 23]. 또한, 창업지원제도의 인식수

준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24-26]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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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신

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의 설문문항을

선택한 후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1].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해 대전·충남 지역의 예술전공 대학생

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Convenience sampling) 방

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2년 7월이며 총 220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실

한 10부를 제외한 2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통계분

석과 가설검증에는 SPSS 27을 이용하였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 의

도를 종속변수로, 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을 독립변

수, 창업지원제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고 가설 H1~H4를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H1: 창업 효능감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2: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H3: 창업 지원은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3a 창업교육지원은창업효능감이창업의도에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3b 창업활동지원은창업효능감이창업의도에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3c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4: 창업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4a 창업교육지원은주관적규범이창업의도에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4b 창업활동지원은주관적규범이창업의도에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4c 창업사업화지원은주관적규범이창업의도에미치
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27

명(14.1%), 여학생은 164명(85.9%)으로 전공분야 특성

상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88명(41.9%)은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응답자의 106명(50.5%)

은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4학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세부전

공은 “공예(77.1%)”, “디자인(10.0%)”, “순수미술(6.7%)”,

“음악(2.4%)으로 나타났다. 부모·형제 중에 창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0명(42.9%)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진로

에 대해(복수응답)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72명

(34.3%), 창업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121명(57.6%), 작품

활동 희망자는 143명(68.1%)으로 나타나 전공 특성상

작품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자 가장 높았지만, 진로보다

는 창업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나 예술전공 대

학생이 창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 210명)
Table 1. Demographic profile (n=210)

성별 빈도 % 창업교육 경험 빈도 %

남성 27 14.1 있음 88 41.9

여성 164 85.9 없음 106 50.5

학년 빈도 % 세부 전공 빈도 %

1학년 45 21.3 음악 5 2.4

2학년 63 30.0 순수미술 14 6.7

3학년 50 23.8 디자인 21 10.0

4학년 52 24.7 공예 162 77.1

부모·형제
창업경험

빈도 %
희망진로
(복수응답)

빈도 %

있음 90 42.9 취업 72 34.3

없음 115 54.8 창업 121 57.6

무응답 5 0.02 창작 활동 143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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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알

파 값이 0.7을 초과하고 있으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0.5를 초과하고 있어 변

수의 신뢰성과 수렴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측정변수 문항과 신뢰도
Table 2. Measurement variables and reliability test

변수 최초문항 최종문항
크론바흐
알파

AVE

ES 9 8 0.885 0.50

INT 5 5 0.884 0.59

EE 5 5 0.745 0.64

SN 4 4 0.790 0.55

ES: Entrepreneurship support,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 Entrepreneurship efficacy, SN: Subjective norms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KMO (Kaiser-Meyer-Olkin) 지수는 0.823,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χ2=2375.969, df=231, p=0.00으로 나타

나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3.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변수 측정
요인
적재량

고유
값

변동
비율(%)

평균
표준
오차

ES

es8
es9
es6
es5
es2
es4
es7
es1

0.870
0.837
0.778
0.775
0.710
0.698
0.685
0.545

5.75 26.2

2.60
2.59
2.78
2.63
2.76
2.20
2.50
2.19

0.072
0.070
0.068
0.067
0.065
0.073
0.072
0.070

INT

in3
in2
in4
in1
in5

0.846
0.798
0.796
0.779
0.767

3.72 17.0

3.31
4.03
3.43
3.36
4.10

0.094
0.075
0.084
0.082
0.076

EE

ee4
ee3
ee2
ee5
ee1

0.837
0.777
0.729
0.671
0.436

2.09 9.5

3.95
3.84
4.05
3.31
2.76

0.056
0.059
0.057
0.074
0.074

SN
sn3
sn4
sn2
sn1

0.847
0.843
0.773
0.587

1.82 8.3
3.87
3.89
3.66
3.36

0.061
0.062
0.062
0.077

ES: Entrepreneurship support,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 Entrepreneurship efficacy, SN: Subjective norms

또한, 연구 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

관계수와 AVE 값을 비교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E의 제곱근은 상관계수 보다 크기 때문에 모

든 변수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27].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EE SN IN ES AVE

1. Entrepreneurship
efficacy(EE)

1 0.307** 0.355** 0.126 0.50

2. Subjective
norms(SN)

- 1 0.324** 0.137* 0.59

3. Entrepreneurial
intentions(IN)

- - 1 0.212** 0.64

4. Entrepreneurship
support(ES)

- - - 1 0.55

*p<0.05, **p<0.01

2. 가설검증 결과

1) 직접효과 분석

직접적 효과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표 5의 단계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 효능감((β

=0.282, p<0.01), 주관적 규범(β=0.238, p<.001) 모두 창

업 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 [8, 23]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2) 조절효과 분석

창업지원 정도에 따라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창업지원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창업지원은

창업교육지원(ES_1), 창업활동 지원(ES_2), 창업사업화

지원(ES_3)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5, 6,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창업지원 중에서 창업교육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

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0.797, p<0.05) 창업지원 중에서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847, p<0.05). 그러나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 또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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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Var B S.E β t p F R2

1단계
constant 0.964 0.407 2.372 0.019

24.781 0.00**EE 0.424 0.100 0.282 4.263 0.000**
SN 0.315 0.088 0.238 3.595 0.000**

2단계

constant 0.626 0.416 1.504 0.134

19.880 0.00**
EE 0.400 0.098 0.266 4.075 0.000**
SN 0.280 0.087 0.211 3.227 0.001**
ES_1 0.223 0.076 0.184 2.916 0.004**

3단계

constant -2.644 1.306 -2.024 0.044

13.655 0.00**

EE 0.777 0.312 0.515 2.489 0.014
SN 0.775 0.238 0.585 3.254 0.001
ES_1 1.530 0.502 1.259 3.045 0.003
EEžES_1 -0.143 0.123 -0.536 -1.159 0.248
SNžES_1 -0.202 0.094 -0.797 -2.156 0.032*

Dependent variable: INT, *p<0.05, **p<0.01, ES_1: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education),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Entrepreneurship efficacy, SN:Subjective norms

표 5. 창업지원(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education

Indep.Var B S.E β t p F R2

1단계
constant 0.964 0.407 2.372 0.019

24.781 0.00**EE 0.424 0.100 0.282 4.263 0.000**

SN 0.315 0.088 0.238 3.595 0.000**

2단계

constant 0.688 0.425 1.620 0.107

18.091 0.00**
EE 0.411 0.099 0.273 4.152 0.000**

SN 0.295 0.087 0.223 3.378 0.001**

ES_2 0.156 0.075 0.131 2.071 0.040*

3단계

constant -0.162 1.382 -0.117 0.907

11.897 0.00**

EE 0.962 0.327 .638 2.940 0.004
SN -0.029 0.264 -0.022 -0.110 0.913
ES_2 0.497 0.521 0.417 0.955 0.341
EEžES_2 -0.224 0.125 -0.847 -1.787 0.050*

SNžES_2 0.133 0.100 0.533 1.335 0.183
Dependent variable: INT, *p<0.05, **p<0.01, ES_2: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activity),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 Entrepreneurship efficacy, SN: Subjective norms

표 6. 창업지원(창업활동)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activity)

표 7. 창업지원(창업사업화)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commercialization)

Indep.Var B S.E β t p F R2

1단계
constant 0.964 0.407 2.372 0.019

24.781 0.000**EE 0.424 0.100 0.282 4.263 0.000**

SN 0.315 0.088 0.238 3.595 0.000**

2단계

constant 0.763 0.426 1.791 0.075

17.168 0.000**
EE 0.411 0.100 0.273 4.127 0.000**

SN 0.308 0.087 0.232 3.522 0.001**

ES_3 0.107 0.069 0.097 1.542 0.125

3단계

constant 0.390 1.273 0.306 0.760

10.219 0.000**

EE 0.469 0.317 0.311 1.477 0.141
SN 0.347 0.253 0.262 1.372 0.172
ES_3 0.249 0.462 0.227 0.539 0.590
EEžES_3 -0.022 0.117 -0.089 -0.185 0.853
SNžES_3 -0.015 0.093 -0.064 -0.161 0.872

Dependent Variable: INT, *p<0.05, **p<0.01, ES_3: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commercialization),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 Entrepreneurship efficacy, SN: Subjective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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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전공 대

학생의 창업 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 및 취창업

지도와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

이다. 연구결과 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교육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사업

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 또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

업 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성

공에 대한 기대와 노력 의지가 강하므로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다양한 창업활동 지원(시제

품 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 효능감이 높아지면 창

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준다는 것은 창업을 고려할 때 부모 또는 주변 지인

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중요시하며 창업교육 지원을 통

하여 창업에 대한 주변인들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줄 때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지도

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효능감 향상과 창업에 대한 사회

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은 부분적으로 조

절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창업지원 내용을 충분히 인지

하지 못하거나 창업지원을 수혜받은 경험이 부족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술전공 대학생에 대한 창업

지원 홍보와 사업확대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예술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창업 의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

문대상이 특정 지역 및 특정 전공에 한정하고 있다. 다

양한 전공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전공의 설문 표본을 확보하지 못

하여 전공 분야별 비교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향후,

표본 수와 집단을 다양하게 확대할 경우 집단별 유의미

한 특성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 고려한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 의도의

선행요인을 추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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